
[인물과 이슈] 

 

글로벌 전자상거래 쥐메이유핀(JUMEI)과 천오우(陣歐) CEO 

 

□ 여성을 위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쥐메이유핀(聚美優品) 구축 

 

○ 쥐메이유핀의 성장 과정 

 

- 쥐메이유핀(聚美優品, JUMEI.COM) 인터넷 쇼핑몰은 ‘화장품 공동구매’를 주력 사업 모델로 

2010년 3월에 설립되었고, 2013년 의류와 기타 생활용품으로 확장해 여성 전문 글로벌 전자상

거래 기업으로 성장함 

 

- 쥐메이유핀의 전신은 퇀메이닷컴(團美網)이었으

며, 2010년 9월부터 ‘쥐메인유핀’이라는 새로운 

브랜드로 출범함 

 

- 2010년 10월, 오픈한지 7개월만에 월 매출액이 

1,000만 위안을 돌파했고, 2011년-2013년 매

출액이 2,180만 달러, 2억 3천만 달러, 4억 8천

만 달러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성장을 보임 

 

- 쥐메이유핀의 유효 이용자 수는 2011년-2013년 130만 명에서 480만명, 1,050만명으로 급증함 

 

- 2014년 5월,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(JMEI)됨 

 

- 2014년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 31% 증가한 6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고, 유효 이용자 수는 26.7% 

증가해 1,330만 명에 달하며, 연간 주문량은 4,260만건으로 18.3% 증가함 

 

○ 해외직구, 면세점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로 확장 

 

- 2014년 쥐메이유핀 창립자이자 현 CEO인 천오우(陣歐)는 해외구매(海外購), 지수면세점(極速



免稅店) 신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함 

 

- 천오우는 해외구매 보조금으로 10억 위안을 쏟아부으며, 빠른 속도, 품질 보장, 가격 경쟁력을 

갖춘 ‘쥐메이 지수면세점(聚美極速免稅店)’을 선보였고, 수많은 다른 전자상거래와 차별화된 경

쟁을 펼침 

 

- 지수면세점의 취급 품목을 화장품뿐만 아니라 식품, 건강보조식품, 임산부∙육아용품 등 다방면

으로 확대함 

 

- 천오우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불과 몇 달 만에 쥐메이는 중국내 주문량 1위 해외직구 쇼핑몰

로 부상함 

 

- 거액의 보조금 덕분에 쥐메이 지수면세점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은 심지어 한국 면세점보다 더 

저렴하기도 함 

 

- 천오우 CEO는 앞으로 해외구매 쇼핑몰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며, 성

공적인 한국시장 공략에 이어 향후 일본과 구미시장으로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힘 

 

□ 쥐메이유핀의 경영전략 

 

○ 한국 화장품 공략 

 

- 천오우 CEO는 TV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면세점에서 화장품 쇼핑에 열을 올리는 모

습을 보고 해외시장 중 한국을 가장 먼저 공략하기로 결정함 

 

- 현재까지 쥐메이유핀은 라네즈, 마몽드, 후 등 중국에 기진출한 한국 화장품 브랜드와 입점 협

약을 맺음 

 

- 천오우 CEO는 아직 중국에 정식으로 진출하지 않은 it’s skin, skin food, 코리아나, Leaders, 참

존 등의 입점을 성사시키기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도 함 

 

- 2015년 6월, 천오우 CEO는 it’s skin의 지분을 일부 인수함 



 

- 쥐메이유핀이 직접 한국 로컬 화장품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고 나선 것은 근본적으로 제품 공급

사슬의 문제를 해결해 그동안 쥐메이유핀의 발목을 잡았던 ‘가짜 상품’ 의혹을 걷어내기 위한 

적극적인 조치로 풀이됨 

 

- 천 CEO는 쥐메이의 미래 경쟁력은 자체 브랜드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, 향후 쥐메이

의 자체 브랜드 개발의 의지도 내비침 

 

○ 임산부∙육아용품으로 확대 

 

- 천 CEO는 임산부∙육아용품이 화장품처럼 막대한 발전 잠재력을 지닌 시장으로 보고 올해 4월 

해당 시장에 진출, 불과 몇 달 만에 업계 1위에 올라섬 

 

- 2015년 7월, 쥐메이유핀은 중국의 임산부∙육아용품 사이트인 바오바오수(寶寶樹, babytree)에 

15억 5천만 위안을 투자함 

 

- 바오바오수의 하루 활동 이용자 수는 천만 여명에 달하며, 중국 임신육아 시장 모바일 애플리케

이션 1위으로, 중국 산모와 영유아 부모들로 형성된 거대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음 

 

- 천 CEO는 중국 전자상거래의 소비자가 대부분 여성인 점에 착안하여 여성 관련 제품을 중심으

로 한 전자상거래를 구축했으며, 앞으로 여성소비자에 포커스를 둔 ‘쥐메이 계열(聚美系)’을 구

축할 계획임 

 

□ 중국에서 가장 젊은 부호, 천오우 

 

○ 2014년 포브스가 꼽은 ‘가장 젊은 부호’ 

 

- 포브스가 집계한 ‘2014년 중국 부호 순위’에서 쥐메이유민의 천오우 CEO가 31세의 나이로 순

위에 오름 

 

- 천오우는 2014년 쥐메이유민을 성공리에 뉴욕증시 상장시켰으며, 이후 개인자산이 76억 5천만 

위안으로 늘어나 164위에 랭킹됨 



 

<천오우의 주요 이력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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∙ 1983년 출생 

∙ 1999년 16살에 싱가폴 남양이공대학 입학 

∙ 2005년 다중언어 게임대전플랫폼 GG 창업 

∙ 2007년 GG를 수백만 달러에 매각하고 미국 스

탠포드대학 MBA에 입학  

∙ 2009년 귀국 후 2번째 창업(소셜게임광고)에 

도전했지만 실패 

∙ 2010년 10월 쥐메이유핀 창립 쥐메이유핀 광고모델로 직접 출연한 천오우 


